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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l, 워싱턴에 수소 주유소 오픈
수소에너지 연료 시대 개막 … GM은 차량 판매증가 기대

미국에서 11월10일 차세대 연료전지 차량들을 위한 수소 주유소 시대가 막을 올렸다.

워싱턴 동부 베닝 로드에 위치한 수소 주유소는 겉보기엔 Shell 석유 간판을 단 다른 일반 주유소와 다름 

없지만 최근 개발된 수소 연료전지 차량들을 위한 액체수소 주유설비가 별도로 갖추어져 있다.

수소 주유소의 액체수소 연료가 필요한 차량은 아직은 General Motors(GM)가 제작한 6대의 미니밴 뿐이다. 

CM의 미니밴들은 수소를 전기로 전환하는 수소연료전지가 탑재돼 있고, 배출물은 수증기 뿐이다.

주유소 개점식에는 Shell 경영진들과 스펜서 에이브러햄 미국 에너지장관, 앤서니 윌리엄스 워싱턴시장 등이 

참석해 차세대 연료로 부상한 수소에너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내보였다.

에이브러햄 장관은 축사에서 “수소 주유소는 과거의 화석연료 경제가 미래의 수소경제로 옮겨가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변천과정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수소연료 차량 보급에는 주유망의 취약성이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마치 닭과 계란의 선후 논쟁과

도 같이 주유소가 없으니 차가 팔리지 않고, 차가 팔리지 않으니 주유소가 세워지지 않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GM은 정부의 대량구매로 먼저 수소연료 차량의 돌파구가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Shell 석유측은 현재 시범 수소 주유소를 이용하는 차량은 지금 6대에 불과하지만 곧 매일 베닝로드를 오가

는 8만여대의 차량 운전자들의 눈길을 끌어 궁극적으로는 수소연료로 대세가 바뀌는 날이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GM은 2010년 일반인들의 구매의욕을 일으킬만한 수소연료 차량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

고, Shell은 수소 주유소를 계속 확충해 나가면 2015-2025년경에는 수소차량의 대량 보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환영일색인 것은 아니여서 개점 축하식장 주변에는 인근 주민 20-30여명이 몰려나와 반대시

위를 벌여 폭발 위험성에 대한 일반의 우려감을 반영하기도 했다. 주유소에서 지척거리인 50m도 안되는 지점

에 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Shell은 그러나 액체수소가 유류와는 별도로 한밤중이나 주말에 배달되고 지하의 저장탱크는 24시간 전자감

시되고 있으며, 주유기도 보안코드를 입력해야 작동하는 등 철저한 안전예방 조치가 취해지고 있어 폭발위험

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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